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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툰 장르의 1인칭 서사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First-Person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Dailytoon

류유희1*, 백종인2, 김은총3

Yu-hee Ryu1*, Jong-In Baek2, Eunchong Kim3

요 약

본 연구는 네이버웹툰 ‘일상’ 장르에 나타난 1인칭 서사 구조와 서사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일상

툰이 형성하는 감정 서사와 사회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웹툰산업실태조사에 따르

면, ‘일상’ 장르는 사업체와 창작자 모두가 향후 기획 및 제작을 희망하는 주요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

며, 실제 플랫폼 내 연재 작품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5년 현재 네이버웹툰

에서 연재 중이거나 같은 해에 종료된 일상툰 34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작품의 시점·서사 

내용·작가의 자기서사적 표현 양상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작품의 약 

94%가 1인칭 시점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이는 작가가 곧 화자이자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자기재현적 

구조를 보여준다. 일상툰의 1인칭 서사는 단순한 일상 기록을 넘어, 작가의 감정과 독자의 공감, 개인

의 직업적 정체성 등을 드러내며 유머와 자기 풍자를 결합한다. 본 연구는 일상툰이 개인의 경험을 

사회적 감정으로 변환하는 디지털 감정 서사의 새로운 양식을 제시하며, 향후 웹툰의 자기서사 연구 

및 산업적 확장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어 : 일상툰, 1인칭 시점, 1인칭 서사, 웹툰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irst-person narrative structure and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Dailytoon genre on Naver Webtoon, in order to examine how Dailytoons construct emotional narratives and 

produce social meanings. According to the Webtoon Industry Survey Report, the ‘daily life’ genre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preferred fields for future planning and production among both creators and 

companies, and the number of serialized works within this genre continues to grow. Based on this trend, 

the study selected 34 Dailytoons that were either ongoing or completed in 2025 and conducted a qualitative 

textual analysis focusing on narrative perspective, content, and modes of self-representation by the authors. 

The analysis revealed that approximately 94% of the examined works employed a first-person poi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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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wherein the author simultaneously serves as both narrator and protagonist, thereby constructing a 

self-representational narrative structure. The first-person narrative in Dailytoons extends beyond mere 

autobiographical documentation, expressing the author's emotions, occupational identity, and humor through 

self-reflective irony. It mediates empathy between the author and readers while transforming private 

experiences into shared affective narratives. Ultimately, this study identifies Dailytoons as a distinctive form 

of digital affective narrative that converts individual experiences into collective emotions. By revealing how 

the first-person narrative operates as a core mechanism of emotional authenticity and social resonance, this 

research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on self-narrative structures and the industrial 

expansion of webtoon storytelling.

Keyword : Dailytoon, first-person point of view, first-person narrative, webtoon

1. 서론

현재 웹툰은 개인의 일상과 감정을 기록하는 주요 서사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플랫폼에 연재되

는 일상툰 뿐 아니라 아마추어 작가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연재되는 많은 웹툰들이 작가 본인의 

일상을 그려내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일상툰은 타 장르와는 달리 서사적 갈등

이나 영웅적 사건보다는 작가를 중심으로 한 자기서사적 특성을 보인다. 일상툰에 대한 연구 또한 

대부분 자전적 서사 및 공감 서사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감정 표현 양상이나 장르적 대중화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업체가 희망하는 향후 기획/제작/유통 희망하는 장르에서 일상은 1+2+3순위 8.8%를 차지하며 

창작자들 또한 19.5%가 향후 일상 장르 작품을 기획 및 제작하기를 희망한다 조사되었다. 판타지, 

소년물, 무협과 더불어 유망한 장르로 꼽히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선호의 배경에는 ‘개인이 창작자

로 진입하기 쉬운 구조’, ‘업체 간 경쟁이 적은 시장 환경’, ‘짧은 호흡의 콘텐츠를 선호하는 독자

층의 확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 제작자와 창작자 양측에서 모두 일상 서사에 대한 

수요가 상승세임을 보여준다.

실제 플랫폼 데이터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2025년 11월 기준, 네이버웹툰의 일상 해

시태그로 분류된 작품은 총 207편이며, 브랜드웹툰 및 이벤트성 단편을 제외하면 138편이 정규 연

재작으로 확인된다. 2025년에 연재 중이거나 2025년 내 연재가 종료된 작품은 34편(약 24.6%)으로, 

이는 한 해 동안 ‘일상’ 장르의 활발한 창작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처럼 웹툰 산업과 창작자 집단 모두에서 일상 장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본 연

구는 이 장르의 서사적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인칭 시점과 서사 구조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네이버웹툰에서 2025년 기준으로 연재 중이거나 최근 완결된 34편의 대표

적 일상툰을 대상으로, 그 서사 구조와 시점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일상툰 작품에서 드러나는 1인칭 시점의 서사의 특성과 작가-독자 간 서사적 관계를 

분석하고 일상툰이 단순한 개인의 기록을 넘어 플랫폼 시대의 공감 서사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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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연구

2.1 일상툰의 정의 및 특성

일상툰은 1990년대 후반 웹툰의 초기형태 발생과 함께 시작되어 개인 홈페이지에 연재되었던 

<스노우캣>(1998), <마린블루스>(2001), <파페포포 메모리즈>(2002) 등과 같은 작품과 그 궤를 함께 

한다. 인터넷에 연재되는 일종의 그림 일기의 형태였던 해당 작품들은 무료로 누구나 접근하기 쉽

다는 강점과 함께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2003년 다음 만화 속 세상을 통해 웹툰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웹툰 플랫폼에는 짤막한 

형태에 주로 작가를 주인공으로 한 에피소드 형식의 생활 이야기를 코믹하게 다룬 작품이 플랫폼

의 성장을 함께 하였다. 네이버의 대표적 일상툰인 <낢이 사는 이야기>(2004), <마음의 소리>(2006)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두 작품 모두 큰 인기에 힘입어 <낢이 사는 이야기>는 2004년부터 2015년

까지, <마음의 소리>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의 장기 연재를 진행하였다. 이러

한 작품들이 꾸준히 존재하였기에 일상툰에 대한 논의 또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김정우는 일상툰을 생활형 웹툰으로 해석하며 1, 2, 3세대를 구분하였으며 이들 모두 현실을 기

반으로 서사를 이끌어가며 서사 내에 개그 코드 및 정보 전달 등의 다중 복합적인 결합을 이루어

오며 끊임없는 변화를 보여줬다 설명하였다 [2]. 일상툰은 이와 같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생활형 

웹툰’, ‘생활툰’, ‘다이어리툰’ 등의 명칭으로 불리었으며 [3], 현재는 대부분 ‘일상툰’이라는 명칭으

로 정리되었다.

일상툰은 드라마틱한 사건보다는 소소한 일상을 담아 유쾌하고 긍정적이며 해학적 웃음을 전달

한다. 또한 동시대 독자들의 보편적 감수성을 형성하며 당대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리고 이를 통

해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며 작가와 독자 간 공감도를 높힌다 [4].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일상툰과 같은 작품은 주로 실제에 기반한 캐릭터를 등장시키며 시간적 또는 공간적 배경 또한 대

부분 실제에 기반한다. 또한 실제 일어난 사건을 스토리로 전환하여 서사를 구성해 나간다. 

웹툰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일상툰은 오랜 기간 독자들과 공감하며 다양한 가치를 작품 안에 

담아내었다. 류철균과 이지영은 일상툰을 ‘작은 이야기 담론의 형성’의 장으로써 재고하며, 일상툰

이 개인적 미시 서사의 활발한 움직임을 이끌며 일상적 개인의 가치를 복원한다 설명하였다 [5]. 

김예지는 일상툰의 감정구조 변화에 대해 다루며 이에 대한 사회의 복합적 요인을 분석했다. 일상

툰은 더 이상 사적 이야기를 다룬 일기가 아닌 만화상품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으며 실존 인

물의 실생활을 엿볼 수 있는 ‘리얼리티 스펙터클’로써 대중 앞에 전시되었음을 설명하였다 [6]. 김

지연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일상툰을 중심으로 동시대의 여성들에게 전달하는 공감과 독자들이 

자기성찰적 반응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여상 독자들이 유사 경험이나 심도 있는 감상을 남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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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속에서 더 깊은 유대감으로 묶이며 활발한 교류 현상을 보임을 설명하였다 [7].

작가의 개인사를 담은 만화 일기로 시작한 일상툰은 최근 작가와 독자 간 공감을 기반으로 동

시대의 가치관의 변화를 다룸과 동시에 웃음과 감정의 교류를 함께 선사한다. 서사적 재미 외에 

독자들 현재를 고민하게 하며 가벼운 그림체이나 그 무게감의 가치가 확장되고 있다.

2.2 일상툰 서사와 시점

모든 서사에는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화자가 존재하고, 화자의 시점은 사건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화자가 사건을 어떠한 위치에서 독자를 향해 이야기하느냐를 뜻한다. 1인칭 시점은 화자를 

‘나’로 표현하며 독자가 주인공과 화자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며, 2인칭 시점은 화자를 ‘너’ 

혹은 ‘당신’으로 표현하며, 이야기 속에서 화자가 다른 인물을 지칭할 때 활용하는 시점이다. 3인

칭 시점은 화자를 ‘그’ 혹은 ‘그녀’ 그리고 특정 인물의 이름으로 표현하며, 화자가 제3자의 입장에

서 이야기 속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2인칭 시점은 1인칭, 3인칭 시점과 

달리 이야기 속에서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잘 활용되지 않는다 [8].

1인칭 시점은 독자를 이야기 속 등장인물에 집중시키며, 1인칭 시점의 이야기를 읽은 독자는 이

야기 속 주인공의 행동과 감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또한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에 공감하며 

내면화한다 [8][9]. 주로 1인칭 시점이 3인칭 시점보다 화자와 독자의 동일시를 더욱 유발한다 [8].

일상툰의 화자는 대부분 ‘나’이며 작가 자신이다. 일상툰은 주인공이 작가 자신이면서 배경 또한 

작가의 일상적 시공간이나 현실 세계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소재 또한 작가의 체험과 밀접하며, 자

아의 감각적인 감수성과 신변잡사의 기록, 내면세계의 고백을 다루며 개인적인 생활 체험과 내면 

의식을 그려낸다 [5]. 일상적 경험을 재현하고 전달하는 주인공이자 서술자가 하나의 캐릭터로 작

품에 등장하며 이 캐릭터가 실제 저자와 동일시되며 자기재현적 방식의 서사 형식을 보인다. 캐릭

터와 저자의 동일시 과정을 통해 이야기의 실제성과 진실성에 대한 독자의 신뢰가 형성된다 [10]. 

이와 같이 일상툰은 실존하는 ‘나’를 웹툰 플랫폼을 거쳐 서사적으로 생산하며, ‘나’의 동일시의 환

영구조는 창작의 중요한 기반으로 이때 만들어내는 자기 형상화의 양상은 필연적으로 작가의 정체

성과 연관된 정치성을 구동시킨다 [11].

즉 일상툰은 주로 화자의 1인칭 시점을 기반으로 화자이자 작가의 실제 이야기 및 감정 등을 

서술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재현하고 정체성을 드러내며 독자들과 연결된다. 이러한 1인칭 시점에 

기반하여 독자는 작품에 더욱 집중하고 몰입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연재되고 있는 작품들이 실제 1인칭 서사 형태를 차용하는지 연구하

여 작가의 자기서사적 표현 방식과 독자와의 공감 서사로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 네이버웹툰의 ‘일상툰’ 시점 및 서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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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25년 11월 연재 중인 작품과 2025년 내에 연재 종료 또는 휴재된 네이버웹툰

의 일상툰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과 같이 네이버웹툰은 ‘장르&’ 메뉴를 통해 총 25

가지의 해시태그로 장르가 구분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일상툰 장르를 선별하였

다. 해당 해시태그 구분을 통해 네이버에서 ‘일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작품은 총 207개였으며 서사

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일상이라는 태그가 함께 붙어있는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였다. 최종 2025년 

11월 기준으로 총 34건의 일상툰이 연재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작품의 시점을 분

석하고 각 작품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1] 네이버웹툰은 ‘일상툰’ 장르 구분

[Fig. 1]Genre Classification Screen of ‘Dailytoon’ on Naver Webtoon

  [표 1] 네이버웹툰의 ‘일상툰’ 목록 (2025년 11월 기준)

  [Table 1] Naver Webtoon's ‘Dailytoon’ list (as of November 2025)

제목 작가명 시점 주인공 이름 내용 비고

1 육아일기 자까 1인칭 자까
자까 작가가 직접 겪는 육아와 가정 

생활을 만화로 기록한 육아 에세이
연재 중

2 별거 아니겠지 쥐망 1인칭 쥐망 작가 본인의 투병기 연재 중

3 쌉초의 난 쌉초 1인칭 쌉초 작가의 개그 일상툰 연재 중

4 유부감자 감자 1인칭 감자
유부녀가 된 감자작가의 부부생활과 

작가의 일상을 기록한 웹툰
연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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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경수의 

개발만화
경경수 1인칭 경경수

개발자 작가의 회사생활과 업무를

그려낸 일상툰
연재 중

6 구야는 신입 구야 1인칭 구야
사회초년생 작가의 직장인 생활을

그려낸 일상툰
연재 중

7 윌유메리미 마인드C 1인칭 마인드C
작가 윌과 부인 메리의 부부생활과

일상을 그려낸 일상툰
연재 중

8
마님이네 미국 

시골집 이야기
마님 1인칭 마님

미국에서 생활 중인 작가 마님의 

미국 시골집 생활과 가족 이야기
연재 중

9 개집사
고추

참치
1인칭 고추참치

말티즈와 진도믹스 두 반려견과 

함께 하는 집사이자 웹툰작가의 

일상 이야기

연재 중

10
과학고 

생존일지
윤찐빵 1인칭 윤찐빵

과학고에 입학하기 위한 과정과 

입학 후 학교 생활을 그려낸 작가 

본인의 경험담

연재 중

11 위탁가족 조똘복 1인칭 조똘복

15년째 위탁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작가의 실제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 일상툰

연재 중

12 K학원 생존기 양아최 1인칭 양아최
학원 선생님으로 일하는 작가의 

학원 일상 이야기
연재 중

13
초등생활 

그림일기
은꼼지 1인칭 은꼼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작가의 가족

일상 이야기
연재 중

14 펫로스클럽 올드독 1인칭 올드독

2년 전, 반려견을 떠나보낸 작가가 

다른 개들을 돌보며 느끼는 감정을 

그린 일상 이야기

연재 중

15 고고밍밍고 밍밍고 1인칭 밍밍고
작가 본인의 일상에 병맛을 더해 

그려낸 이야기
연재 중

16
덤벙덤벙 

내인생
덤덤 1인칭 덤덤

성인 ADHD 진단을 받은 작가가 

평범한 일상을 찾기 위해 치료받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연재 중

17 호호와 거난이 호호 1인칭 호호
작가 호호와 거난 커플의 일상 

이야기
연재 중

18
오늘은 뭐하고 

놀까
햄김밥 1인칭 햄김밥

게임을 좋아하는 작가 햄김밥의 

게이머 일상 이야기
연재 중

19
소심한 호랭이 

코코
키몽 3인칭 코코

유치원생 코코의 유치원 적응 

일상 이야기
연재 중

20 소소한 기행 쑈랑 1인칭 쑈랑
작가 쑈랑의 개그 일상 등을 그려낸 

일상툰
연재 중

21
만두 

생활기록부
만두 1인칭 만두

작가 만두의 유년기부터 지금까지 

에피소드를 다룬 실화 기반 일상 

이야기

연재 중

22 콩에서 새싹이! 숙희 1인칭 숙희
작가의 아이가 암진단을 받으며 겪

은 병원에서의 일상을 그린 투병기
연재 중

23
시바, 

만만치않다
상금 1인칭 상금

작가 상금이 보호소에서 데려온 

반려견과의 일상을 그린 이야기
연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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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의 작품 중 31개의 작품이 1인청 시점이며 3인칭 시점의 3개 작품인 <소심한 호랭이 코코>, 

<안녕, 나의 수집>, <흔한 햄>은 작가 본인이 아닌 특정 주인공을 설정하여 유치원 생활 및 미니

멀리스트를 지향하는 과정, 캐릭터의 생활 및 우울증 등의 일상을 그려낸 작품이다. 즉 제 3의 인

물을 창조하여 1인칭 일상툰과 같은 형태의 작품으로 창작한 것이다.

31개의 1인칭 작품은 작가 자신으로 캐릭터화하여 직접 등장시키며 작품의 화자이자 작가인 자

신의 경험이나 감정, 체험 등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서사를 기록하고 재현적으로 표현하였

다. 위와 같은 작품들은 모두 작가와 캐릭터 이름이 일치하였다. 이야기의 재현성이 극대화하기 위

한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작품 속 인물이 작가 자신으로 인식된다.

작가와 화자, 등장인물이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한 <육아일기>, <유부감자>, <윌 유 메리 미> 등

의 작품은 작가가 자신의 경험한 바를 자전적인 시점으로 재현한다. 이러한 서사 형식을 통해 일

상툰을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개인적 기억과 감정의 서사적 아카이브로 확장시킨다. 또한 1인칭의 

화자인 ‘작가’가 직접 말한다는 측면에서 감정 이입에 용이하여 작가에게 친밀함을 느끼게 하여 

24 봉구리 로큰롤 봉구 1인칭 봉구
시골 소녀인 작가 봉구의 학교생활

과 우정을 그린 시골 일상 이야기 
연재 중

25
어린이집 

다니는 구나
구나 1인칭 구나

어린이집 선생님인 작가 구나의 

어린이집 일상 이야기

25,8월 

휴재

26 수영만화일기 해오 1인칭 해오
만화가지망생 작가 해오의 수영 

강습과 관련된 일상 이야기

25,6월 

휴재

27

낢이 사는 

이야기 

-계속되는 

미미한 인생

낢 1인칭 낢 작가 낢의 사소한 일상 이야기
5월 

연재종료

28 노곤하개 홍끼 1인칭 홍끼
작가 홍끼의 반려견과의 일상 

이야기

6월 

연재종료

29
크레이지 

가드너
마일로 1인칭 마일로

작가 마일로가 식물을 키우면서 

겪었던 일상 이야기

4월 

연재종료

30
안녕, 나의 

수집
하린 3인칭 무주

맥시멀리스트였던 주인공 무주가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하며 겪은 일상 

이야기

4월 

연재종료

31
어느날 가슴이 

커짐
물렁이 1인칭 물렁이

작가 본인이 병명미상의 질환을 

겪으며 일어난 일상과 투병기

3월 

연재종료

32 진돌히디만화 
진돌/히

디
1인칭 진돌/히디

부부 웹툰작가인 진돌과 히디의 

생활을 그려낸 이야기

2월 

연재종료

33 흔한햄 잇선 3인칭 햄
주인공 캐릭터 햄의 감정과 일상을 

담은 이야기

2월 

연재종료

34
닥터앤닥터 

병원일기

닥터베

르
1인칭 닥터베르

공학박사 남편인 작가 베르와 아내 

의사 안다 부부의 혈액암 투병기와

웹툰 작가 도전기

7월 

연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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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와 독자 간 정서적인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별거 아니겠지>, <어느 날 가슴이 커짐>, <콩에서 새싹이!>와 같은 작가나 가족의 질병이

나 불안감, 부정적 변화라는 비극적 소재를 다루는 작품을 1인칭 시점으로 다루는 작품은 공감과 

위로라는 특수한 정서를 전달한다. 작가이자 화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노출하여 웃음

과 재미 외의 감정을 누출함으로써 ‘보통 사람’으로서 작가의 영역을 확장하고 몰입감을 유도한다. 

일상툰 장르의 해시태그를 확인하면 대부분의 작품이 ‘일상’과 더불어 ‘개그’ 또는 ‘힐링’ 등의 키

워드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만큼 웃음과 동일시의 편안한 감성을 유도한다. 그러나 투병기와 같은 

해당 작품들은 또다른 공감의 방향성을 유도하며 연민의 마음과 함께 캐릭터에 몰입된다. 류유희

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웹툰 연구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사

회적 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12]. 이러한 고통의 이야기, 비극적 이야기를 통해 

작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독자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문제에 대한 실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가진다.

<경경수의 개발만화>, <과학고 생존일지>, <K학원 생존기>, <어린이집 다니는 구나>, <닥터앤닥

터 병원일기> 등과 같은 특정 직업군이나 생활상을 그리는 직업일상툰은 가족이나 감정 중심의 일

상툰과는 다르게 노동환경 및 직업 정체성에 대한 공감을 더한다. 직업을 통해 화자의 일상을 인

식하며 유머와 노동자로서의 자기풍자를 결합한다. 직업인으로서 작가와 화자의 경험이 독자들의 

생활과 일치하며 화자의 개인적 서사가 사회적 관점으로 확장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네이버웹툰의 ‘일상’ 장르에서 연재 중이거나 2025년 내 종료된 34편의 작품을 중심

으로, 일상툰에서 구현되는 1인칭 시점의 서사 구조와 내러티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일상툰

이 개인의 체험을 서사화하며 독자와의 감정적 교류를 확장시키는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1

인칭의 일상툰은 화자이자 작가이며 등장인물의 삶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며 스스로를 재현

한다. 또한 사실의 진실성과 더불어 정서적 진정성을 확보하며 독자에게 공감과 신뢰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사소해 보이는 일상을 서사화하여 보편적 감정과 공감으로 확장하는 일상툰만의 정서적 

미학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25년에 연재된 네이버 웹툰의 일부 작품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서 한계가 존재한다. 네이버 외의 플랫폼에도 다양한 일상툰이 연재되고 있으며 SNS에서도 일상툰

이 제작되고 있으므로 해당 작품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플랫폼 간 비교 연구의 필요성

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시점을 중심으로 한 텍스트 분석에 초점을 두어 독자 수용 및 반응에 대

한 분석을 병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작가-독자 간 정서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일상툰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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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기 위해 조금 더 심도있는 연구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보완을 통해 일상툰 연구

는 단순한 서사 분석을 넘어, 디지털 시대 개인의 감정 표현과 사회적 서사의 상호작용을 해석하

는 새로운 미디어 연구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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